
I. 서론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발달, 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재혼가족, 독신가족, 
입양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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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하여 兩父母가족에서 한부모가족이 된 후 한부모가 지각하고 있는 자녀의 변화 정도
를 파악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부모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횟수가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 1,162명의 데이터를 활
용하여 기술통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부모는 자녀가 한부모-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학교 성적, 친척들과의 관계, 일상생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둘째,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자녀의 변화 정도를 긍정적으
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자녀가 정
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한부모 직장인들에게 학령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
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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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degree of change in children perceived by single parents and examined the 
effect of single parents’ spending family time and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on their school-aged 
childre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utilized to analyze data of 1,162 people who responded 
to the single parent survey collected by the Korea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2018. Results 
showed that single parents’ spending family time and participation of leisure activities influenced 
positive change on their school-aged children.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support single parents’ 
parenting environment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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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그중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가족지원법[1]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하거
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
간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
를 가진 사람, 미혼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정의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부 또는 모가 혼자 자녀를 양
육하는 가족으로 인식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가족을 편
부모가족이라고 했지만, 어휘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
문에 한부모가족이라고 지칭되고 있다[2]. 2020년 한
부모가족 1,532,751가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하는 가구는 373,225가구로 이 중 부자가족이 
32.6%(121,670가구), 모자가족이 67.4%(251,555가
구)1의 가족형태를 보이며 [3],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평균 연령은 43.1세이고, 대다수가 이혼한 부모
(77.6%)이며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4].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구의 수와 비율은 [표 
1]과 같다[3].

표 1.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단위: 천 가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구 수 1,608 1,540 1,533 1,539 1,529 1,533
비율 8.2 7.8 7.6 7.5 7.3 7.1

위와 같은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가족 형태가 아님에도, 한부모가족들
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兩父
母가족의 자녀와 서로 다른 인식과 시선을 받으면서 생
활하게 되기 쉽다. 특히나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자신의 신체 변화와 함께 또 
다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
기에 학령기 자녀와 함께 한부모가족이라는 변화된 가
족 형태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다.

이러한 현실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兩父母가족 자녀보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학교
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거나[5][6], 학업성취에도 
부모의 이혼 영향을 받으며[7], 한부모가족 청소년과 兩
父母가족 청소년들 간의 학교생활 적응 격차가 주로 학

1 통계청 (세대구성 및 자녀 연령별 한부모가구 통계표)에서 저자
가 계산함.

령기 시기에 커진다[8]는 점들이 제시되었다. 
한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성에 대해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축으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
는 자녀의 우울, 공격성 등 부정적인 정서 및 태도를 다
룬 연구들[9][10]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적응 및 심리·
내적 적응, 자아존중감 등 자녀의 긍정적인 요소를 다
룬 연구들[5][11-13]이다. 근래에는 한부모자녀의 긍정
적인 발달과 변화를 다룬 연구[14][15]의 흐름이 눈에 
띄게 되는데, 한부모가족으로의 진입이 부정적인 측면
만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주의집중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발달과 성장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
험도 한다는 연구결과[16]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혼 과정을 겪은 한부모가 지각한 학령기 자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한 연구는 부재하고, 자녀의 변화요인을 밝
혀내고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이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한부모가족이 된 후 처
하게 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한부모가
족의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긍정적으
로 변화하면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관심
이 필요하기에[17],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한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성적이
나 생활 태도 그리고 부·모, 친구, 친척 등 자녀를 둘러
싼 주요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태도 
등이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
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 지각
한 자녀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 자녀의 학교생활 태
도 및 주요한 인간관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 변화에 한부모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소 한부
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
활동 횟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후 자녀가 긍정적으로 성
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부모교육의 
지표로 활용되고,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문화
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교육, 제도 및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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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문제 1: 한부모가 된 후, 한부모가 지각한 학령기 자

녀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문제 2: 한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학령기 자녀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3: 한부모와 학령기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한부모와 학령기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
활동의 횟수는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족 학령기 자녀의 발달과 변화
학령기 자녀가 겪는 어려움 중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

모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혼란과 역경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자녀의 성장환경으로 兩父母가족
을 선호하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한부모자녀라 하여 차
별을 받았다는 비율이 상당하다[16]. 또한, 차별과 편견
으로 인한 위축으로 자신감이 낮아지고 또래와의 긍정
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학업성취, 생활 태도 등에
서 부적응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지각된 차별은 상당히 
고조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며 건강하지 못한 행동
에 참여하게 되므로[18],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의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15]. 반면에 부모와
의 애착이 높은 자녀는 또래 관계 능력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19]. 학령기 자녀는 학교생활에서
는 사회성을 습득하게 되고, 친구와 친척들과의 관계에
서는 대인관계를 습득하게 되며, 학교생활 태도와 일반
생활 태도는 살아감의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학
습과 경험은 자녀가 미래 성인이 된 후 삶의 질에도 많
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일
상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녀
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기본으로 양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긍정적 변화의 뒷받침에는 부모의 특성
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의 애착과 같은 질적 특성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같은 양적 특성은 부모와
의 관계에 중요한 요인이다[20].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하면 양육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인터넷 과다 사

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대화시간을 많
이 가지면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15]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한부모의 특성은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일상생활 
태도 등 다양한 측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 학령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한부모는 가사, 근로, 육아 등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

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자
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70.4%),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21] 시간
에 압박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부모자녀
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되어 혼란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맡게 된다. 한부모자녀가 된 후 
나이가 적은 자녀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자신
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자녀는 미디어 노
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5]을 미칠 
뿐 아니라 미디어에 과다 노출되어 인터넷에 중독된 학
생들은 부모-자녀 간 갈등이 커지고[22], 신경증, 정신
병 점수가 높다[23]. 이러한 연구 결과는 휴대전화 의존
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며[11], 인터넷 사
용 문제가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반면에 자녀와의 대화시
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는 감소하고 자
녀의 긍정적 변화는 증가한다[15]는 연구 결과와 대동
소이하다. 또한, 허수연[24]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라는 청소년기에 가장 중
요한 심리적응 요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자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손은주, 박응임[19]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 때, 또래 관계에서 신뢰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또래 관계 능력을 발
휘한다고 하였으며, 박주희[25]는 부모가 애정적 양육
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다고 하였
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공격성이 낮아지고[26],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11]고 하였다. 이는 부
모에 대한 신뢰감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자녀가 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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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많이 갖고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우
울함이 감소하고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일상생활 그리
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20]는 연구 결과와
도 일맥상통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兩父
母가족에서 한부모가족이 되더라도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자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향상
시키고 자녀의 이탈을 예방하는 등 자녀의 생활 태도를 
비롯하여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출
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
족이 된 이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학령기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여가에는 등산, 낚시, 배드민턴 등 각종 스포츠, 여행, 
영화, 나들이, 외식 등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여가
의 목적은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자기 충전과 자기 
계발을 위한 여러 목적[27]이 있으므로 개인 개발 및 
웰빙에 필수적[28]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기 자녀의 여
가활동은 자존감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29], 자기조절 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
중감에 영향[30]을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개선 및 원
만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
한다[31]. 역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 제약을 체험하는 
청소년일수록 대체 여가활동으로 인터넷 게임에 빠져
들어 ‘게임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32]. 
일반적으로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여가보다는 
또래문화를 형성하며 보내는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33], 학령기 자녀들끼리 안전하고 건전하게 즐
길 수 있는 여가는 쉽게 접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를 활용한다면 여가의 긍정
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 된다. 부모-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가활동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부모
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면 인지적 정서적인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확대할 수 있다[34]. 또
한, 가족의 응집력과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
이 되기도 한다. 평소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아
버지가 여가활동을 통해 자녀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지지를 보내면 자녀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35]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족들로부
터 심리적인 지지를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아동들
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자존감 수준이 높
고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다[36]. 가족들과 함께 여가
활동에 참가하는 자녀의 경우 어떠한 위기의식이나 역
경이 닥쳤을 때 탄력적으로 쉽게 적응하고, 가족 커뮤
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적절한 통제
를 포함한 문화 활동은 교육 성취도, 대학진학 등에 영
향이 크다[3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와 자
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학령기 자녀의 여러 방면에
서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兩
父母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 환경의 변화가 있는 학령
기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부모와의 신
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환경의 적응을 비롯하여 긍정적
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부모와의 여가
활동 횟수가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

로 하여, 2018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수집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마이크로데
이터(Micro Data Integrated Service) 통합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후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전국 한부모가족 2,500명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고, 그중 만 7세~ 만 18세까지 학령기 자녀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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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있는 사람은 총 2,279명이었다. 2,279명 중 본 연
구목적에 따라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가 되었고 한부
모가족으로 진입 당시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생까지 학
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
의 변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대화시간 포함), 그
리고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에 모두 응답한 
1,162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조사 도구 

2.1 종속변수
한부모가 지각한 학령기 자녀의 변화
한부모가 된 후 자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한부모가 된 
후 ‘자녀의 변화’를 묻는 ‘자녀의 학교 성적’, ‘자녀와 나
의 관계’,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의 6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들은 5점 Likert 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는 .86으로 확인되었다. 

2.2 독립변수 1
평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평소 하루에 
자녀와 얼마나 시간(대화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라는 
질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시
간이 많음을 의미하며 측정값을 연속변수로 활용하였
다.

2.3 독립변수 2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연간 횟수)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설문지에서 ‘최근 

1년 동안 자녀와 여가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는지(있다
면) 연간 몇 회인지 활동별로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가활동의 영역은 6가지로 ‘영화 및 관람(스포츠 관람 
포함)’,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관람’, ‘운동 및 나들이
(등산, 놀이공원, 시민공원 등)’, ‘외식’, ‘쇼핑’, ‘여행’이
다. 총 6가지 영역을 각각 횟수로 측정하여 여가활동 
횟수를 합산한 측정값을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한 변수는 부모 연령, 

가족 형태, 장애 유무, 취업 여부, 부모의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월평균)이다. 부모의 연령과 가구 
소득은 연속변수로 측정된 원자료 값을 활용하였고 부
모의 학력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
학원 이상으로 연속변수를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
태는 ‘1점 매우 나쁘다 2점 나쁜 편이다 3점 좋은 편이
다 4점 매우 좋다’로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한 연속형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가족 형태(모자가족=0, 부자가족
=1), 장애 유무는 (비장애=0, 장애=1), 취업 여부(미취
업=0, 취업=1)는 범주형 변수임으로 가변수화(dummy 
coding)하여 활용하였다. 조사 도구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도구의 내용
구분 척도 문항 수
종속 한부모가 지각한 학령기 자녀의 변화 6

독립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하루 평균) -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연간 횟수) 6

통제
부모 연령, 가족 형태, 장애 유무, 
취업 여부, 부모 학력,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월평균)

3.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활용한 자료는 데이
터 정리(Data cleaning)와 재코딩(recoding)을 거친 
후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평
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횟
수가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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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162명으로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족 형태는 부자가족 
37.3%(n=433), 모자가족 62.7%(n=729)로 모자가족이 
월등하게 높았으며, 부모의 연령은 30대 이하 
20.0%(n=232), 40대가 62.0%(n=720), 50대 이상 
18.0%(n=210)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무학 0.5%(n=6), 초졸 1.5%(n=18), 중졸 6.2%(n=72), 
고졸 59.1%(n=687), 전문대졸 17.7%(n=206), 대졸 
14.3% (n=166), 대학원 이상 0.6%(n=7)로 고졸 이하
가 6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 9.4%(n=109), 100만
원~150만원 미만 21.9%(n=255), 150만원~200만원 
미만 25.8%(n=300), 200~250만원 15.7% (n=182), 
250만원 이상 27.2%(n=316)로 250만원 미만이 
72.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주지역의 분포2는 수도
권 48.5%(n=563), 경상권 25.1%(n=292), 충청권 
20.7%(n=240), 호남권 4.4%(n=51), 강원, 제주 
1.4%(n=16)로 나타났다. 한부모의 취업 여부는 취업이 
80.6%(n=937). 미취업이 19.4%(n=225)로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부모의 장애 여
부는 장애가 5.5%(n=64), 비장애 94.5%(n=1,098)이
며, 평소 한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 상태는 
매우 나쁜 편이다 6.0%(n=70), 나쁜 편이다 
26.5%(n=308) 좋은 편이다 60.2%(n=699), 매우 좋다 
7.3%(n=85)로 67.5%가 주관적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2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라
권: 광주, 전북, 전남/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강
원, 제주

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62) 

1.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측정값을 보기 위하

여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 된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정도의 평균은 18.03(SD=2.75),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평균은 3.40 
(SD=1.05) 이고, 자녀와 함께한 연간 여가활동 횟수의 
평균은 26.25(SD=29.83)회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4]
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1,162)

구분 분류 조사대상자
빈도(N) 비율(%)

부모의 성별 여성(모자가족)
남성(부자가족)

729
433

62.7
37.3

부모 나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232
720
210

20.0
62.0
18.0

부모 학력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상

6
18
72

687
206
166

7

0.5
1.5
6.2

59.1
17.7
14.3
0.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109
255
300
182
316

9.4
21.9
25.8
15.7
27.2

거주지역

서울, 경기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 제주

563
292
240
51
16

48.5
25.1
20.7
4.4
1.4

취업 여부 취업
미취업

937
225

80.6
19.4

부모 
장애 여부

장애
비장애

64
1098

5.5
94.5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70
308
699
85

6.0
26.5
60.2
7.3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최소 최대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 18.03 2.75 6.00 30.00

평소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하루평균) 3.40 1.05 1.00 5.00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연간 횟수) 26.25 29.83 0.00 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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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
한부모가족이 된 후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 정

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위변인인 변화 점
수를 조사한 결과, 하위변인 중 자녀와 나의 관계
(M=3.13, SD=.67),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M=3.04, 
SD=.58),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M=3.02, SD=.57)의 
점수가 중간 점수인 3.0점보다 높아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긍정적 방향(3.06)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M=2.96, SD=.61),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M=2.97, 
SD=.59), 학교 성적 변화(M=2.93, SD=.55)의 점수는 
3.0 이하로 부정적 방향(2.95)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6항목 전체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3.01점으로 근소하게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변화 정도는 [표 
5]와 같다.

표 5. 한부모가 지각한 학령기 자녀의 변화(N=1,16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최소 최대

자녀의 학교 성적 2.93 .55 1 5
자녀와 나와 관계 3.13 .67 1 5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2.97 .59 1 5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3.04 .58 1 5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2.96 .61 1 5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3.02 .57 1 5

3. 한부모가족이 된 후 한부모가 지각한 학령기 자
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혼을 경험한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평소 자녀와 함
께하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횟수가 한부
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W(Durbin Watson) 통계량은 1.862로 2
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으
며, 공차(Tolerance:TOL)도 모두 .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모형은 모델 1(F=5.271, p<.001)과 모델 

2(F=9.107,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모델1에서는 
3.1%(수정된 R2은 2.5%)로 나타났고(R2=.031, adj.R2=.025) 
모델2에서는 6.6%(수정된 R2은 5.9%)로 나타났다
(R2=.066, adj.R2=.059).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
입한 모델1에서는 가족 형태(β=-.097, p<.01)와 부모 
학력(β=.07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연령, 장애 유무, 취업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가구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자가족보다는 모자가족이 그리고 부모
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이
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후 부자가족보다 모자가족이 
자녀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이 낮은 한부모 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후 독립변인을 투입한 모
델2에서는 통제변수는 가족 형태(β=-.085, p<.01) 만 
자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학력(β=.054, p>.05)은 모델1과는 다르게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부모-자녀
가 함께하는 시간과 부모-자녀가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
의 영향력으로 부모 학력의 영향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β=.157, p<.001)과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횟
수(β=.094, p<.01), 모두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긍정적으로 발달하
고 성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델1의 설명력
(R2=.031)과 모델2의 설명력(R2=.066)을 비교해보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한 후에도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가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자세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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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여가활동이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N=1,162) 

한부모가 지각한 학령기 자녀의 변화
모델1 모델2

B(SE) β B(SE) β
(상수) 16.290

(.933)
14.306
(.986)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부모 연령 -.006
(.015) -.013 .011

(.015) .023

가족 형태 
(모자가족=0)

-.553
(.178) -.097** -.481

(.175) -.085**

장애 유무 
(비장애=0)

-.164
(.370) -.014 -.054

(.364) -.004

취업 여부 
(미취업=0)

.126
(.236) .018 .180

(.233) .026

부모 학력 .239
(.093) .079* .163

(.093) .054

주관적 건강 상태 .255
(.138) .064 .220

(.136) .055

가구 소득(월평균) .001
(.001) .034 .001

(.001) .041

독립변수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049

(.078) .157***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연간 횟수)

.009
(.003) .094**

F(p) 5.271*** 9.107***

R2 .031 .066
adj.R2 .025 .059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가족 형태*모자가족, 취업 여부*미취업, 
                   장애 유무*비장애

독립변수: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
종속변수: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하여 兩父母에서 한부모가족으
로 진입 당시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한부모 
1,162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부모가 지각하고 있는 학
령기 자녀의 학교 성적, 한부모-자녀 관계, 자녀- 친척
들과의 관계,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한부모자녀의 변화에 평소 한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시
간과 한부모-자녀가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가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兩父母가족에서 한부

모가족으로 진입한 후 한부모는 나와 자녀의 관계, 자
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자녀의 학교 성적, 자녀와 친척들
과의 관계,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는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였으며, 전체적인 변화 정도는 근
소하긴 하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兩父母가족 자녀보
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5][6] 와는 일부가 일치하며, 자녀의 주의집중
이 개선되었다[14]는 선행연구와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던 부모와 거리를 두고 양육을 맡은 부·모
가 자녀들에게 더욱 책임감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16]. 또 가족이 해체되고 한부모가족으로 진입하는 과
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스트레스가 절정에 이르렀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녀의 성장과 발
달에 좋은 환경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부모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의 위기에 처한 가족 중 兩
父母가족을 유지한 가족의 경우보다 한부모가족으로 이
행한 가족의 경우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수가 감소
하였다[14]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
폭력, 학대 등으로 반복되는 갈등을 불러오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한부모 쪽 
자녀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도 있다고 사료 
된다. 부-모의 갈등과 가족해체를 경험한 자녀는 부모 
이상으로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불안과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긍정적
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상담·복지서비스를 지원
해야 하며,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정서적으로 안정
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부모자녀들이 차별과 선입견으로부터 억눌리지 않고 
다름을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의식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한부모는 한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수록 자녀의 긍정적 변화 정도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
간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15] 한부모-자녀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면 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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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또래 관계가 긍정적[20]이라는 선행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육자인 부·모의 특성은 자녀에게 다방면으로 많은 영
향을 끼치므로, 우선하여 한부모-자녀의 관계가 호전되
려면 한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兩父母가 자녀를 양육할 때보다 한부모가 양육하
게 되면 자녀가 보호받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
이 현실이다. 현재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등 한부
모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시행[1]되고 있으나, 한부모가
족 학령기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는 부재하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兩父母가
족과 동일한 조건 속에 자녀양육을 할 수 있도록 유연
한 근무형태의 마련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가능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한
부모는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이 자녀에게 긍
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29-31][34-37]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부모-자녀가 함께 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의사소통 촉진은 물론이고 응집력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여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한부모-자녀의 관계가 안정된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하려면 함께 체험하
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자가족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
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통제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가
족의 형태, 부모 학력이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긍정
적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자가족이 모자가족과 비교해 한부모-자녀 간 기능적 
의사소통 정도가 낮아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
며[9], 자녀의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뿐더러[38] 학교적응의 수준도 낮다는 선행연구 결
과[13][39]와 맥을 같이한다. 부자가족 세대수는 모자
가족과 비교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21][38][40][41]를 보이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양
육하는 아버지의 발달단계는 생활전선에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으며 남성이라는 특성상 모자가족에 비해 아
동의 양육이나 가사, 취사에 더 소홀하기 쉽다. 부자가
족 자녀들이 이 같은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긍정
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려면 양육과 가사, 취사 등의 
어려움이 없도록 부자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모델1에서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학령기 자
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
으나, 이 영향력이 모델 2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 횟수를 투입한 결과, 사라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력이 낮은 부·모
가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평소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많이 하면 자녀
의 긍정적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주지만, 
학력이 낮은 부모들이 평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며 대화를 많이 나누고, 함께 여가활동을 많이 하
는 등 노력으로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을 것이라 사료 된다. 

본 연구는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 형태가 兩父母가족
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이동하면서 한부모가 지각하는 
학령기 자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한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냄과 동시에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의 학력
이 한부모자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부모와 자
녀가 함께하는 시간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이 자녀의 긍
정적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에 다양한 환경속의 한부모자녀가 긍정적으로 성장
하고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한부
모자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 사용의 한계가 있어 
일부 요인만을 탐색하는 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한부모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
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밝혀내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기초하여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실천 프
로그램과 제도 개선에 기초정보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여가활동이 학령기 자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615

참 고 문 헌

[1] https://www.law.go.kr/, 2021.12.20.
[2] https://search.naver.com/, 2021.10.6.
[3] https://kostat.go.kr/, 2021.9.25.
[4] http://www.mogef.go.kr/, 2021.10.22.
[5] 양경애, 강현아, “한부모가정 여부가 아동의 자기보호

와 미디어노출을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
복지학, 제56호, pp.221-251, 2016.

[6] 김현숙, “한부모 자녀의 가정 내 교육적 지원과 학교에
서의 교육적 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교육적 경험의 매개효과 및 양부모 자녀와의 다집단 
분석,” 학교사회복지, 제53권, pp.211-239, 2021.

[7] D. Potter, “Psychosocial well-be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2, No.4, pp.933-946, 2010.

[8] 김소진,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과의 비
교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제8권, 제3호, 
pp.101-120, 2016.

[9] 김재엽, 양세정,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
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pp.1-22, 2013.

[10] 김재엽, 최지연, 양세정, “한부모 가구 자녀와 양부모 
가구 자녀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여학생
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7-235, 2012.

[11] 박정윤, 원아름,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 제18권, 제2호, pp.121-141, 
2014.

[12] 정묘순,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
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청소년문화
연구소, 제26권, pp.191-229, 2011.

[13] 김현숙, “한부모가정의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자아탄
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 성별, 
한부모 기간, 교급에 따른 차이,” 한국사회복지, 제35
호, pp.275-302, 2016.

[14] 김인경, “양부모가족에서 한부모가족으로의 가족 유
형 변화와 아동의 발달,” KDI정책포럼, 제282호, 
2021.

[15] 최효식, “이혼 가정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9권, 제6호, 
pp.465-475, 2018.

[16] 김인경, 가족 유형과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 한국개
발연구원, 2020.

[17] https://www.newspost.kr/, 2021.9.25.
[18] E. A. Pascoe and L. Smart Richma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135, No.4, pp.531-554, 2009.

[19] 손은주, 박응임, “한부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
의 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
22권, 제4호, pp.695-716, 2017.

[20] 박응임, 이은경, 김지신, 손은주, “한부모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애착과 공유시간,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
래관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pp.121-133, 2018.

[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8.
[22] W. Li, E. L. Garland, and M. O. Howard, 

“Family factors i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youth: A review of English- and 
Chinese-language studies,” Computer and 
Human Behaviors, Vol.31, pp.392-411, 2014.

[23] C. H. Ko, T. L. Liu, P. W. Wang, C. S. Chen, 
C. F. Yen, and J. Y. Yen, “The exacerbation of 
depression, hostility, and social anxiety in the 
course of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 prospective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Vol.55, No,6, pp.1377-1384, 2014.

[24] 허수연, “한부모가족 여성의 자녀와의 시간과 자녀의 
삶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59호, 
pp.5-26, 2018.

[25] 박주희,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
도 및 정서적 문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
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22, 
2016.

[26] 김선아, “이혼가정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문제 
발달궤적과 초기 보호 요인과의 관계: 결혼과정과의 
비교,” 한국가정복지학, 제16권, 제3호, 2011.

[27] https://terms.naver.com/, 2021.11.2.
[28] V. J. Freysinger, “The experience of leisure in 

middle adulthood: Genderdif erences and 
change since young adulthood,” Dissert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Vol. 22 No. 3616

Abstracts International.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49, No.9 p.2806, 1989.

[29] 김예성,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과 개인 및 가족 관
련 특성 연구,” 청소년학회, 제18권, 제7호, 
pp.115-138, 2011.

[30] 차동혁, 옥선화,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
능력, 학업성취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4
권, 제1호, pp.353-378, 2014.

[31] 이은석, 강은영, “가족과 함께하는 아동의 여가활동
이 가족탄력성 및 가족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제36권, 제2호, pp.887-897, 
2009.

[32] 류성옥, 이훈, “청소년 여가제약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레저학회, 제25권, 제4호, pp.289-305, 
2013.

[33] 이경선, 전정희, 이미숙, “발달장애 중학생 자녀의 여
가활동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제23
권, 제1호, pp.206-231, 2016.

[34] 박혜인, “자원봉사 개념화를 위한 시론 –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본 가족원역할,”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
1호, pp.25-37, 2002.

[35] 박세영, 아버지와 자녀의 여가활동과 자녀 행복감의 
관계-아버지와 자녀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6] 남현주,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3.

[37] P. DiMaggio and J. Mohr,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0, No.6, pp.1231-1261, 1985. 

[38] 문은영,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
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제1권, 제2
호, pp.135-174, 2011.

[39] 배미경, “한부모가정 유형에 따른 자녀의 학교적응 
차이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연구, 제
7권, 제2호, pp.47-73, 2010.

[40] https://www.ibabynews.com/, 2021.12.13.
[41] 김영은, 조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부자

가정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5. 

저 자 소 개

최 미 숙(Mi Suk Choi)                   정회원
▪2020년 8월 : 세종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
▪2020년 9월 ~ 현재 : 세종대학교 

복지·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아동학대, 사회복지교육, 가족 복지 

임 효 연(Hyo Yeon Lim)               정회원
▪2008년 3월 : Osaka City University 

노인복지전공(Ph.D)
▪2008년 9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교육, 사례관리


